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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인력이 국제 간 이동을 하

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 간호사의 

국제이주는 특히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광부와 함께 간호사를 서독으로 파견했던 것이 

간호사의 해외진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후 

1970년대에 중동지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영어권 국가

로의 해외진출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들

의 입장에서 국제적 이동의 최종 기착지로 여겨왔던 미

국이 이민법을 개정하여 외국 간호사 취업이 다소 어려

워지게 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간호사 임금수준의 급상

승 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외취업을 위한 이

동이 줄어들었다. 이때부터 해외진출의 주도는 정부주도

형에서 개인 주도형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데 최근 통

계청자료[1]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두 배

가 넘는 7.4%이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계열은 그동안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대학마다 간호학과를 신설

하거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머지않아 간호사 공급도 과

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아 전문인

력 양성이 바로 유휴인력으로 전락하는 것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입장에서는 

학교평가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

를 동반하게 된다. 

간호분야 마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유휴인력을 걱정해

야하는 상황에서 다행인 점은 간호 분야는 여전히 해외

진출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다. WTO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

내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의향

을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의 83.2%가 적극적으

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예상되는 간호 분야의 국내 공급과잉을 해결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호사의 해외진출을 보다 적

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간호

사의 해외진출현황 및 이들이 해외진출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간호사의 해외진출 현황
2.1 배경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의료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는 시점과 병원의 이윤과 맞물려 병원에서 환자가 입

원하는 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입원환자인 

경우 중증도가 높아지고 간호사에게는 업무부담이 증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간호서비

스는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확대 

혹은 다양해지고 만성질환이나 노인인구증가 등으로 장

기적인 간호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매우 제한적인 직업으로 국한되었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해지면서 교대근무와 같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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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은 미국, 호

주, 캐나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

속되어 왔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있을 때, 공급자인 간호사 개인에

게는 보다 나은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이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1960년대 서독으로 해외취업을 간 간호사는 국

내 유휴인력의 활용으로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 국내 간호사 임금수준 상승

이나 미국 이민법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해외취업이 다

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IMF 시기에는 중소병원의 도산이

나 구조조정 등으로 간호분야도 43%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다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2]. 

2.2 영문면허발급 현황
강창희・윤순녕[3]에 따르면 한국 간호사가 2001년～

2002년간 영문 간호사 면허증명을 발급받은 수는 총 

5,447명이었다. 이들의 발급 목적은 <표1>과 같다.

표 1. 영문간호사 면허발급 목적 

년도 외국간호사 면허 해외취업 유학
선교・
자원봉사

기타 합계(%)

2001
1,129
(52.4)

497
(23.1)

135
(6.3)

11
(0.5)

381
(17.7)

2,153
(100.0)

2002
2,020
(61.3)

794
(24.1)

151
(4.6)

13
(0.4)

316
(9.6)

3,294
(100.0)

합계(%)
3,149
(57.8)

1,291
(23.7)

286
(5.3)

24
(0.4)

697
(12.8)

5,447
(100.0)

2년 간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외국 간호사 면허시험

을 보기 위해 영문면허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해외취업으로 나타났다. 외국간호사 면허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적

인 단계라 생각된다. 즉 영문간호사 면허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취업을 고려하는 잠정적인 대상자

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된다. 

표 2. 대상 국가별 외국 간호사 면허취득 응시 현황

년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1
918
(81.3)

68
(6.0)

60
(5.3)

58
(5.1)

17
(1.5)

8
(0.7)

1,129
(100.0)

2002
1,787
(88.5)

147
(7.3)

28
(1.4)

28
(1.4)

28
(1.4)

2
(0.1)

2,020
(100.0)

합계(%)
2,705
(85.9)

215
(6.8)

88
(2.8)

86
(2.7)

45
(1.4)

10
(0.3)

3,149
(100.0)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이 2,705명(85.9%)이고 뒤를 이

어 캐나다가 215명(6.8%)으로, 북미대륙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42명(49.0%), 30대가 

1,173(37.3%), 40대가 412명(13.1%)으로 20, 30대와 같

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 별로는 3년제가 1,888명(64.1%), 4년제가 

1,055명(35.9%)로 나타났고, 이는 이은주・손정태[4]의 

연구에서도 해외취업 의향은 20대가 40대에 비해 월등하

게 높고, 출신대학별로는 3년제에서 학사로 편입하는 제

도인 RN-BSN프로그램을 졸업한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

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국제적 이동의 동기측면에서 생각해보면 4년제 학사학

위 간호사에 비해 아무래도 국내에서 임금이나 승진과 

같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년제 출

신이 더 많이 계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해외취업 현황
우리나라 간호사의 해외 취업은 국가별로는 영문면허

발급요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738명(57.2%)로 가장 많

았고 영국 11명(0.9%), 캐나다 7명(0.5%) 순으로 나타났

고 이는 <표 3>과 같다. 불분명한 자료가 41.4%나 되어 

분석이나 해석이 제한되지만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외

국 간호사를 채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며 그 외에도 호주 등이 포함된다. 공급 국가는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며 우리나라 간호

사들이 최종 기착지로 가장 선호하는 미국인 경우는 캐

나다, 홍콩, 일본, 인도, 멕시코, 나이제리아, 필리핀, 푸에

토리코, 대한민국, 영국, 베트남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로는 아일랜드, 필리핀과 영

국에서 이동하며 그 외에도 호주에는 중국, 독일,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

카, 영국에서 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표 3. 대상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년도 미국 영국 캐나다 기타 합계(%)

2001 246(49.5) 7(1.4) 5(1.0) 239(48.1)
497

(100.0)

2002 492(62.0) 4(0.5) 2(0.3) 296(37.3)
794

(100.0)

합계(%) 738(57.2) 11(0.9) 7(0.5) 535(41.4)
1,291
(100.0)

 

이외에도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취업을 한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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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172명의 간호사가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 

2.4 해외면허 취득 방법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진출을 위해 관심을 갖는 주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외면허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5].

2.4.1 미국

미국의 경우는 NCLEX-RN(National Counci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이라는 간호사면허시험을 통하여 미

국 내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선별

한다. 시험은  미국 간호사 면허관리국에서 주관하며 미

국 각 주와 괌,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등에서 실시한다. 

한국간호사의 경우,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근래 

최소 1년간의 임상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면허를 얻고자 하는 주 간호국에 

연락하여 응시원서와 안내책자를 전달받고 일반적으로 

응시원서, 대학졸업증명서, 간호사면허증(영문), 시험센

터 이용신청서 등의 서류와 응시 및 이용 수수료를 수표

로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전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실습

시간이 기재되어야 함)를 지원자가 졸업한 대학 측에서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험일정은 미국 내 각 주 207개 Computer Testing 

Center에서 실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험을 볼 수 있는 허가서를 발급하며 허가서에 명시되

어 있는 시험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

국 간호사인 경우 한 때 국내에서 시험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차단되어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령인 괌에서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출제경향은 우리나라의 국가고시원과 유사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원에서 시험문항을 개발하는데 3년마다 

미국 전역의 신규 간호사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진행하는 간호업무를 분석한 후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고 

영역별 출제비율을 결정한다. 출제범위는 <표 4>와 같

이 간호과정 5단계와 대상자 요구 4개 범주를 놓고 내・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과목들을 간호모형에 의

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실무에 근거를 둔 문제, 즉 실질적인 환자교육, 

간호행위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등을 다룬 문제

들을 주로 출제한다.

 
표 4. 미국간호사면허시험 출제범위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Assessment 20%

Planning 20%

Analysis 20%

Implementation 20%

Evaluation 20%

대상자 요구(Client Needs) 
측면

Safe Effective Care Environment 12～24%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12～24%

Psychosocial Integrity 10～22%

Physiological Integrity 36～60%

이외에도 Computerized Simulation Testing이라는 

가상 모의 임상게임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매

년 300～400명 이상 응시하여 합격률은 1차에서 70～

80%수준이며 재 응시인 경우 90% 정도로 합격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처럼 미국 이외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은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간호사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치러야하는 일종의 예비시험인 CGFNS(the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테스트는 영어와 전공으로 나뉘며 최근 영어시

험이 Visa Screen으로 대치되었다. 비자스크린을 통과

하려면 TOFEL은 물론 TWE(영어쓰기), TSE(영어말

하기)등 3개 시험에서 540점, 4,0, 5.0이상의 점수를 획득

해야 한다. 

미국간호사 면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사우디아

라비아 등에 이민이나 취업을 원할 때 유용하며 의료시

장 개방이나 미국 유학을 원할 때 이점이 많다.

2.4.2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간호

사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외국

인 간호사가 캐나다에서 일하려면 우선 캐나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각 주에 있는 간호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캐나다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간호협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거나 실무에서 떠난 지 5년이 넘은 경우에는 간호협회

에서 지정한 대학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쳐야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은 년 4회 실

시되며 1인당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출제 경

향은 주로 캐나다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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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4.3 호주

호주의 경우는 대학에 편입해 졸업하거나, 외국인 간호

사를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마치면 검증을 거쳐 호주 간

호사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면허 시험제도는 없

다. 그러나 단기교육과정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

며 영어능력, 임상경력, 성적증명서 등을 검증한 후 허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등 

몇 개 대학과 유학원에서 호주의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간호학사 취득 및 공인 간호사등록을 주선하고 있다. 

      

2.4.4 뉴질랜드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 면허취득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 세계 70여 개 국에서 외국인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간호사 면허관련 제반 업무는 보건성 산하의 

간호협회에서 담당하며 외국인 간호사인 경우 서류심사 

및 영어능력 평가를 거치게 된다. 1차적으로는 소정 양

식의 신청서와 함께 한국 간호사 면허와 간호학사 학위 

취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임상 경력

은 필수 조건은 아닌 반면 학사학위는 필수요건이다. 뉴

질랜드의 간호교육과정은 모두 학사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대학 졸업자는 뉴질랜드 간호대학에 편입해 졸

업한 후 학사학위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차

에서는 영어능력평가를 하며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이나 

CGFNS 합격자, 최근 2년 내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통과된다. 그 이외에는 

TOFEL 600점 또는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10점 만점에서 7.0점 수

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캐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한 영

어능력평가도구인 IELTS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있

는 영국문화원의 어학교육원에서 주관한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간호협회로부터 면허증을 받기까

지는 8～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면허를 취득한 외국간호

사는 현지인과 동등한 취업기회와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3. 간호사의 해외진출의 장애요인
간호사의 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은 교육수준, 경력, 성

격, 의사소통, 문화적응의 요소가 필요하며 이중 문화적

응이나 의사소통은 언어능력이 핵심일수 밖에 없다. 선

행연구[3, 4]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해외진출에 대한 의향

과 실제 취업 가능성이나 준비정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해외의 수

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해외로 진출한 국내 간

호사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교육과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동을 선택하였겠지만 해외 이주 간호사들

은 이주국의 임상현장이 기대와는 다른 경우 당황스러워 

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해외진출 시 최종 기착지로 고려

하고 있는 미국은 전체 간호사의 5.4%, 약 16만 명이 외

국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이며 이중 한인 간호사는 

이들 중 2.5% 수준이다. 외국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에게 미국 간호협의회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은 보

건의료, 복지, 안전의 맥락에서 간호사의 실무역할을 위

해 기대되는 지식, 인간관계, 의사결정, 정신운동적 기술

의 적용이라고 하였다. 

다문화주의 국가인 미국은 보건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므로 외국 간호사들의 임상실무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간호사는 유럽권이나 영어권 출신에 비해 서양문화 적응, 

언어장벽과 외국인 차별에 대처해야하는 부담이 상대적

으로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6]. 미국

에서 장기간 취업하여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나 일상생활에서 언어능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절반수준도 안되는 선행연구[7]결과도 시사

하듯, 언어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미국과 같은 영어권 

나라에 진출하고 적응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일 것으로 생

각된다.  

언어능력은 듣기, 말하기, 쓰기, 신체언어 이해 등이 포

함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다학제 간 협진이 요

구되는 간호직의 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핵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치료적 인간관계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데, 치료적 인간관계란 환자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적절한 대처기술을 개발하도

록 돕는 목표지향적인 관계이다. 환자의 문제는 관계 속

에서 표현되고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간호사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실무에서 환

자와 의료팀이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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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간호실무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좌절, 환자나 

환자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당황하기도 하

고, 전화지시를 잘못 이해할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응급

상황에서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것을 어려운 문제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사회에서 성장한 아

시아인들의 경우, 언어문제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며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좌절로 

동료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소외감, 외로움 등

을 경험할 수도 있다.

외국인 차별의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이주국 임상

에서 동료나 상사, 환자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간호

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

우를 받지 못하거나 상사로부터 지나친 감독을 받아 전

문가로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굴욕감과 분노를 

가지게도 할 수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매년 1,000명 정도 NCLEX- 

RN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보다 나은 근무여건이나 직업

의 사회적 위치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진국에서 자

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나 2세들의 생활터전을 고려한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2].

간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장애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진출의 기대가 높은 젊은 층을 위한 것

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

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간호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사가 실무에서 능력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경력, 성격뿐만 아니라 문화

적 적응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요구된다. 문화적 적응과 

의사소통능력은 사실 상 다문화 배경의 환자나 동료들과

의 관계에서 소통을 원활이 하는 언어적 요소가 핵심인 

경우가 많다.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들이 해외진출을 원하지만 실

제 실행하지 못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해외진출을 원

하는 국내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격려가 필요한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국을 중심

으로 현재 공감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수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정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이나 수준에서는 많이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간호사

면허시험의 경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배운 지식

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반면, 우리나

라는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과목을 교과과정 내에

서 통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 시험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머지않아 간호

사면허시험이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경향으로 변화된다

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경력에 있어서는 미국은 실무경력을 최소 2년 이

상을 요구하나 우리나라 미국진출희망자는 졸업과 동시

에 바로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영주권 획득이 미국 이

민법의 개정으로 현재 기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시기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미

국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로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

른 나라를 경유하는 방법도 권장할만한 방법으로 보인

다. 이는 미국 취업 후에도 미국 적응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문화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나 언어장벽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육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04년부터 한

국산업인력공단이 국립의료원간호대학 및 리쿠르트에이

전시를 연결하여 영어연수비를 지원하는 간호사 해외진

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일부 에이전시들은 과당경쟁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송지호[2]

는 간호사해외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요

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언어능력향상에 유용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둘째, 문화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관계기술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비자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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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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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호[2]는 이상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 조건을 최적

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국대학과 연계하는 

RN-BSN과정이라고 하였다. 

RN-BSN과정은 학사가 아닌  사람이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1～2년 정도 편입하는 과정

이다. 최근 RN-BSN과정을 운영하는 미국 간호대학 중 

하나인 일 대학이 미국 취업을 원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가 온라인으로 1, 2년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RN-BSN제도를 개설하였다. 3년제 간호사인 경우는 2

년제, 4년제 간호사인 경우는 1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비

자스크린을 면제해준다. 이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가족이나 친

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문화적 

적응이나 언어습득이 미국 현지에서 부딪히며 겪을 때보

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간호사 자신은 자신

의 현실과 성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청년실업

률을 낮추면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직업을 개발하고 연

결시켜주기 위한 교육계를 포함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

다. 관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의 하나

로 해외취업반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

한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

발하고 반영한다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간호

실무 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문화적 적응이나 의사소통에

서 자신감 가지므로 더욱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5. 결론
간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국내 우수한 노동력이 

과다하게 유출되거나 공급부족에 따른 비용 상승의 측면

이 우려[9]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간호 분야에도 공급

과다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한 인력들이 국

내로 복귀할 경우 교육계 등의 간호현장에 새로운 정보

와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간

호교육제도가 미국과 유사한 점은 미국 간호사면허가 세

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건이

라 하겠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

는 간호사들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

고 준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정 개발되

고 운영하는 대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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